라우스 UNESCO 세계 유산 구역

　시레토코 반도는 2005년에 UNESCO 세계 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그 범위는 반도의 중심부에서 북단까지 이르며, 주변 해역도 포함됩니다. 라우스초 대부분이 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여기서 야생 생물 관찰 투어에 참가하거나 비지터 센터에서 교육 전시를 보면서 이 지역이 왜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UNESCO는 시레토코 반도가 육상 및 해양 생물에게 중요한 장소라고 평가합니다. 라우스의 숲과 여러 산에는 많은 불곰이 서식하고 있으며, 라우스 해안은 참수리 등 멸종위기종인 바다새에게 중요한 겨울철 서식지입니다. 세계 최대 부엉이인 블래키스턴 물고기잡이 부엉이는 라우스의 숲에서 자라는 고목에 둥지를 틉니다. 이곳에서는 보트 투어나 전망 데크를 통해, 자연의 서식지에 있는 이러한 동물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UNESCO는 시레토코 반도가 지닌 풍부한 생태계의 키포인트로 계절에 관련된 유빙을 듭니다. 겨울에 라우스의 연안으로 흘러들어오는 유빙은 영양이 풍부하여 식물성 플랑크톤의 번식을 촉구합니다. 플랑크톤은 라우스가 지닌 해양 생태계의 기반입니다. 이곳에서는 보트 투어와 아이스 다이빙을 통해 유빙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고래는 4월~10월에 서식하므로 보트 투어나 연안의 전망 덱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레토코 세계 유산 루사 필드 하우스에는 UNESCO 등록에 관해 설명하는 전시가 있습니다. 일부 정보는 영어로도 제공됩니다. 루사 필드 하우스는 세계 유산의 범위 내에 있으며, 라우스초 중심부의 북쪽에서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장소에 있습니다.
